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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비서가 인간을 대

신해서 식당 예약을 하는 장면이 수년 

전에 공개된 가운데 기업에서 인공지능 

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. 

미국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이 

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웨어 하우징 회사

인(data warehouse-as-a-service) 스노

우플레이크(Snowflake)라는 소식은 이제 

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. 상상으

로만 있었던 미래가 이미 현재에 와 있

다. 

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(DX)으로 상징

화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HRD의 대

응도 이제는 더 이상 원칙으로만 있어

서는 안 된다. 실제적인 지원 및 구현

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. 무엇보다

도 구성원의 DX 역량 개발에 나서야 한

다. 여기에는 기업의 도전적 과제들을 

컴퓨터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, 분

석하고, 해결안을 찾는 컴퓨팅 사고력

(Computational thinking)이 있다. 예컨

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

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상담원이 대답하

였다. 그러나 이제는 컴퓨팅 사고력 관

점으로 재조명해 챗봇(Chatbot)을 개발

함으로써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이

때 인간은 보다 생산적인 다른 일들을 

하게 된다. 

문제는 이러한 컴퓨팅 사고와 같은 DX 

역량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

여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

다. 현재 소속한 기업에서 코딩 관련 교

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

라. 대체로는 코딩 관련 전문 강사가 기

초부터 시작해서 고급의 코딩 관련 기술

을 가르치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이다. 

물론 어느 정도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

요는 하다. 이른바 기초 역량이 요구되

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실

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정교하게 설

계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

한다. 예컨대 조금 오래된 모형이기는 

하지만, 컴퓨팅 사고력 관점에서 문제를 

분석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경험을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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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하게 하는 ‘Goal Based Scenario’가 소

개된 적이 있었다. 특정한 목적을 달성

하는 시나리오를 주고, 이것을 해결하는 

방안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

육 방식이다. 이 접근에서는 실제 문제

에 대한 이해와 코딩을 별개로 두지 않

고,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안을 

도출하게 된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

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경험

까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갖게 된

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. 

DX로 특징지어지는 미래 사회를 대비

하는 기업의 인재 육성의 핵심에는 컴퓨

팅 사고력, 전문 영역의 지식과 경험, 그

리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적으로 이

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존재

한다. 현재 소속된 회사 교육 프로그램

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. 혹시라도 

위의 역량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

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

있다면, 최적의 트랙에 있다고 보기 어

렵다. 이제 세 가지 역량을 융합하여 제

공하는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과감히 실

행할 시점이다.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

인재는 바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

야 하기 때문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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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 인재 육성의 핵심으로 

컴퓨팅 사고력, 전문 영역의 지식과 경험, 창의적 아이디어가 

융합적으로 발현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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